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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본드 25번째 '007 노 타임 투 다이'  4월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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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 (사진=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2020.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가 4월 8일 개봉한다. 첩보 스파이물 레전드인 '007 제임스 본드'의

25번째 작품이다.

007 시리즈 주연배우 대니얼 크레이그가 이번에도 '본드'를 담당했다. 라미 말렉이 '악당', 레아 세두가 '스완' 역을 맡았다.

'캡틴 마블'의 라샤나 린치,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다비드 덴시크, '알라딘'의 빌리 매그너슨, 신예 달리 벤살라 등이 새

롭게 합류했다. 

영화는 '제임스 본드'가 미국중앙정보국(CIA) 출신 친구 '펠릭스 레이터'와 자메이카에서 휴식을 즐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납치된 과학자를 구출하라는 특명이 내려지고, 베일에 싸인 악당과 대적한다.

'그것'(2017)의 각본을 쓴 캐리 후쿠나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세계적인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가 주제곡 '노 타임 투 다



이'(No Time To Die)를 불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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